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 예규·판례 

 

가. 1 차 발전과 2 차 발전은 전체적으로 LNG 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복합화

력발전이므로 이는 화력발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2 차 발전단계만 

구분하여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

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

점전력은 화석연료인 LNG 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

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

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(조심 2021

지 2926, 2022.09.05) 

 

▣ 처분의 경위 

 

 청구법인은 2011 년부터 OOO 에 소재하는 LNG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

산하고, 2016 년 3 월부터 2018 년 1 월까지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 「지방세법」 



제 146 조 제 1 항 제 6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OOO

원(2016 년도분 OOO 원, 2017 년도분 OOO 원)을 신고․납부하였음 

 청구법인은 2021.4.30. 위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LNG(액화천연가스)를 연

소시켜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(이를 생산하는 과정을 이하 

“1 차 발전단계”라 한다)과, 가스터빈을 돌리고 나온 500℃ 이상의 배기열을 이용

하여 증기를 발생시킨 후 다시 이를 이용하여 증기터빈을 돌려 2 차로 생산된 전

력(이하 “쟁점전력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되어 있어, 쟁점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

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OOO 원(2016 년도분 OOO 원, 

2017 년도분 OOO 원)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, 처분청

은 2021.6.28. 이를 거부하였음 

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.8.13.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

 

▣ 결정이유(기각) 

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
해당한다고 판단함 

 

 천연가스를 연소하여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한 후 배출되는 

배기열을 이용하여 다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청구법인의 

LNG 복합화력발전방식은 1 차 발전과 2 차발전의 전력 생산주체가 같고, 

같은 구내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발전으로 2 차 

발전단계에서는 1 차 발전단계의 부산물인 배기열을 바로 이용하여 발전이 

진행되는 점 

 

 배기열은 천연가스라는 연료를 연소한 결과 배출되는 것이고 천연가스를 

연소시키지 않고 배기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쟁점전력은 

천연가스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생산될 수 없는바, 2 차 발전과정만 

분리하여 쟁점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

점 

 

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‘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 만 킬로와트 

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’이고, 문언상 ‘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

전력’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‘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중 특정 

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’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, 

가스터빈을 돌려서 생산된 1 차 전력이든, 가스터빈을 돌리는 과정에서 



배출되는 배기열을 사용하여 증기터빈을 돌려서 생산된 쟁점전력이든 모두 

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해당하므로 관련법령상 이는 모두 

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

 

 개정된 「지방세법」 제 143 조는 ‘폐기물 연료 등을 연소하여 발전하는 

경우’도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

개정된 것이지,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중 천연가스를 연소한 

결과물인 배기가스(배기열)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의 

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은 아닌 점 

 

 제 2 차 발전설비가 1 차 발전의 부산물인 배기열을 이용하여 에너지 

절약을 하였으므로 에너지절약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

바와 같이 1 차 발전과 2 차 발전은 전체적으로 LNG 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

복합화력발전이므로 이는 화력발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2 차 

발전단계만 구분하여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

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

 

나.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

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

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

-344, 2022.08.29) 

 

▣ 질의 

 

 결손누적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자회사(‘피합병법인’)가 다른 자회사에 무증자

합병(합병비율 1:0)됨에 따라 모회사가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

경우의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방법 

 (제 1 안)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

 (제 2 안)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 

 

▣ 회신 

 귀 질의의 경우 제 1 안이 타당함  

 



 

다.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

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

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(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179, 2022.09.20) 

 

▣ 회신 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 56 조 제 4 항 제 2 호에서 규정한 “당해 사업연도의 

법인세액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

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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